
이탈리아 원사 수출량 20% 증가 

 

이탈리아의 원사 산업은 최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원사 

분야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얻고 있어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기업 정보 회사인 Textiles Intelligence 의 보고서를 인용하면, 이탈리아의 

양모, 면 및 린넨사의 생산량은 2009 년도에 약 18% 감소하였지만, 

2010 년도에는 약 18%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의 원사 제조업체는 지난 몇 

년간 매출량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0 년도에 회복되기 시작하여 수출량이 

20%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2012 년 춘하 시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002 년 ~ 2009 년도에 이탈리아의 원사 분야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기간 

동안 가속화되어 매출량이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현재 이탈리아의 방적 

산업은 위기 이전상태로 정상화 되었다. 물론, 판매량과 수출량은 여전히 

2007 년도 수준 이하이고, 2010 년도 실적 증가량 중 일부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도 있지만, 매출량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세계 경제 침체의 

효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텍스타일과 의류 생산량은 2009 년도에 두 자리 

비율로 감소하였지만, 2010 년도에는 회복되어 수출 증가로 반영되었다. 

2010 년도 10 월까지 텍스타일과 의류의 수출은 7.9%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의류보다는 텍스타일 분야에서 증가하였다. 텍스타일 수출은 13.3%, 섬유 

수출은 20.2%, 의류 생산은 4% 증가하였다. 

서유럽 텍스타일 산업의 회복은 중국으로부터 유럽 특히, 터키와 동유럽 

이외에 이탈리아로 니트웨어 제조가 일부 재 이동한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중국의 니트웨어 제조는 가격 상승과 대량 

주문에 따른 공급업체로부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2010 년도에 유럽의 텍스타일, 의류 생산 및 무역 거래의 회복은 2011 년과 

2012 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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